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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부터 아마디네자드까지, 즉 이란인의 기원부터 

고대, 이슬람의 도착과 중세, 근현대까지의 정치사 책이자 문화사 책이다. 학생과 

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상세한 주석과 참고문헌은 전문가들에게도 유익

하다. 특히 신정국가의 정도와 구조, 정당에 대한 설명은 현대 이란을 이해하는데 

필수적이다. 이란 정치사의 본질과 이론을 정립하려는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. 

저자는 이란에 국가와 사회 두 세력이 존재하고, 국가는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

력을 추구하면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, 사회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반란과 혼동

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. 양자의 성향이 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

순환사관을 가지고 있다. 저자가 이 논리를 적용한 사례는 사파비조의 압바스의 전

제적인 통치, 이후 마지막 술탄 후세인 시대의 혼란, 카자르조의 나데르 샤의 독단

적 권력 장악, 부패와 혼란, 팔레비조의 절대 권력, 외부세력과 반정부 시위를 통한 

호메이니 혁명 등이다. 저자의 논리가 이란사에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

다. 하지만 그것을 언어와 지역이 다른 여타 중동 국가들에게로 적용하기에는 무리

가 있다. 또 몇 가지 부정확한 용법과 지도는 유의해야 한다. ‘정설(orthodox)’이라

는 용어는 이슬람교에 부적합하고, ‘부족들의 왕’이라는 용어보다 ‘파당들의 왕’이라

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. 또 파르티아의 영토에 동부 아라비아가 있고, 사산제국의 

영토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, 이것은 반대로 그려야 한다. 디나르(Dinar)를 은화

로, 드라크마(drachma)를 금화로 표기하였는데, 이것도 반대이다.




